
건강한 건강수다 

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모 삼촌들이 들려주는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

글_ 박진욱 대학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건강 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,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어.

그림_ 소경섭 삼촌

함께 실천하는 

환경보호 

얼마 전 장바구니 챙기는 것을 깜빡 잊고 장을 보러 간 날이었어.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고 비

닐봉지에 물건을 담았지. 비닐은 잘 썩지도 않고 함부로 버려지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

데…. 마음이 편치 않았어. 간식을 사러 들른 다른 가게에서는 종이봉투에 물건을 담아 주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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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종이는 만들 때, 비닐보다 물과 화학 물질을 더 많이 쓰고 폐기물과 온실가스도 되게 많이 

배출하거든. 또다시 마음이 불편해졌지. 이모가 쓰는 장바구니는 예전에 물건을 사고 받은 건

데, 비닐로 만들었지만 튼튼해서 다시 쓸 수 있어. 면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새로 살까도 생각

했지만, 천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·에너지·비료·농약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, 그냥 

있던 것을 쓰기로 했어. 

그런데 가끔은 “나 혼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, 물이랑 전기를 아껴 쓴다고 북극

곰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? 내 인생만 피곤하지!”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. 물론 개

인의 일상적인 실천은 중요하지.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. 

하지만 그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고, 문제가 있는 부분

은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 북극곰이 사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. 

환경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비슷해.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직·간

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거든.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, 마시는 물, 끼니마다 먹는 음식, 일

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제품, 학교와 놀이터의 환경 등 말하자면 끝이 없지. 만약 학교 운동장에

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왔다면, 그걸 없애는 동안에는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어. 하지만 이렇

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. 평소에 관리를 잘했다면, 학생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과 걱정 그리고 

운동장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이야.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야. 미

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어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

마스크를 쓰는 정도일 거야. 결국, 화력발전소·배기가스·산업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

줄이도록 정부가 방법을 만들고 노력해야지.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니까 자

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기 전에, 먼저 쾌적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

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?

환경과 건강에 관한 문제 중에는 개인이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피할 수 있거나 환경을 

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. 하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해결책이 훨씬 효과적인 것도 있

어. 바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, 오랫동안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. 나는 동무들

이 이것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. 주위를 둘러보다가 발견하는 건강과 환경에 

관련된 일들 말이야.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? 또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좋을까? 

지금부터 필요한 걸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, 동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

는 모두의 건강도 지키고 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로 믿어. 


